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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pose: We wanted to further analyze the qualities that influence Korean medical students 
on their decision to choose each of the specialized areas of medicine.
  Methods: We were able to obtain questionnaires from 394 students of Y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The students rated the various influential factors for specialty selection by using a 
five-point Likert scale.
  Result: The factors found to influence the selection of popular specialties were gender, 
grades/scores, lifestyle attributes, and residency issues. Patient contact, lifestyle attributes, 
prospects, income prospects, and health care policies were significantly rated factors for choosing 
clinical-oriented specialties. For the selection of Medical specialties, gender, income, social 
responsibilities, income prospects, and malpractice insurance costs were the influential factors. 
Gender, 3rd year students, social responsibilities, prospects, income prospects, and society's 
views on medical profession affected the students' decisions to choose the major specialties.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of our study, we can conclude that gender and income 
prospects are some of the most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a student's selection of a specialty. 
These results suggest reform and improvement for a more stable health care policy and 
management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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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개원 가능성이 높거나, 주로 비 여 의료 서
비스를 통하여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고, 의료사고
의 험부담이 비교  은 문과목으로 공의 
지원이 편 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생명에 직
인 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시행하고 
이에 따른 의료사고의 부담이 높은 반면, 낮은 의료
보험 수가로 인해 상 으로 낮은 보상을 받는 
문과목을 기피하는 상은 이미 만연화 되어 있고 
이로 인한 공의 수 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발
생하고 있다. 최근 종합병원에서는 의료법상 필수 
진료과목의 문의 미확보문제와 공의 양성문제
가 두되고 있고, 일부 병원에서는 특정과의 공
의가 부족하여 특정 문과목의 진료가 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인력자원의 수
요  공 의 불균형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상
된다.
  의 생들의 공분야 선택에 한 국내 연구로는 
의과 학 학생들의 임상의학과 기 의학에 한 희
망정도를 측정한 박정한 (1999) 등의 연구가 있었고, 
의과 학생의 희망진로변화에 향을 미치는 요인
을 사회인구학  특성, 입학동기 특성으로 나 어 
고찰한 권성 (2001) 등의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의 생의 공분야 선택에 한 국내연구는 의 
논문을 제외하면 미비한 실정에 있으며, 공 선택
에 향을 주는 요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근하거
나 범주화해서 살펴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
  반면, 국외 연구에서는 의과 학생들의 공선택
과 련된 요인을 다양하게 근한 연구들이 많았
다.  Kassebaum (1994) 등은 의과 학 졸업생들의 
공선택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36가지 항목으
로 제시하 고, 임상의학 분야를 일반 공 분야
(generalist specialties), 내과 문 분야 (medical spe-
cialties), 외과 문분야 (surgical specialties), 진료지
원 분야 (support specialties)로 세부 으로 나 어 
각각의 요인들이 공선택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Lieu (1989) 등의 연구에서는 의과 학 기간의 
경험과 공한 과의 내  특성 변수를 포함하여 연
구하 다. 이외 다른 연구에서는 학생 때의 성 , 의
료 시장변화, 의료사고 험 정도, 삶의 질, 임상 교
수의 향 등이 진로선택에 련 있는 요인으로 제
시하고 있다 (Schwartz, 1990; Carline, 1991; Jarecky, 
1993; Osborn, 1993; Xu, 1999; Griffith, 2000; 
Novielli, 2001; Retchin, 2001).
  국외 연구들에서와 같이 국내에서도 의 생의 
공선택을 단지 임상의학과 기 의학에 한정시킬 것
이 아니라, 임상분야도 다양한 기 에 따라 범주화
시켜 나눠볼 필요가 있고, 의과 학생의 공선택에 
향을 주는 요인에 한 다양하고 구체 인 근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
후 몇 년간 각 과별 의료인력 공 의 양을 좌우할 
상인 의과 학 학생들을 상으로 하여 각 문
과목에 한 선호도와 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 서, 이를 근거로 좀더 합리 인 공의 수 정
책을 마련하는데 기 가 되고자 한다.
상  방법
가. 연구 상 
  본 연구에서는 Y 학교 의과 학 본과1학년에서 
4학년 재학생 700명을 상으로 하 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395 (56.4%)
개의 응답을 분석 상으로 하 다.
나. 연구의 틀
  개인이 특정 문과목을 선호하는 데 향을 미
치는 요인을 사회인구학  구성, 입학동기 특성, 개
인의 특성, 과의 특성, 사회 경제  요인으로 구분
(Fig. 1)하고 각각의 요인이 문과목 선호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았다.
1) 독립변수 
  의과 학생의 과 선호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
들을 5가지 큰 항목으로 분류하 다. 첫째, 사회 인
구학  특성은 성별, 학년, 학비 부담자의 월소득, 
결혼여부 등으로 정의하 다. 둘째, 입학동기 특성
은 의과 학을 진학한 동기, 입학 형 방법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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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model of variables used in this study
       * : amount of work hours, workload and stress
      † : job security, opportunities for teaching
의하 고, 셋째, 개인의 특성은 개인의 성  흥
미, 사회  가치   직업 , 부모나 친지 혹은 주
 의료인의 권유, 성 , 기 과목수업의 향, 임상
과목 수업의 향, 임상실습의 향 등으로 정의하
다. 넷째, 문과목의 특성은 환자와의  여부, 
문과목의 근로시간과 업무량, 선택한 과목의 공
의 수요, 개원  취직 망 등으로 정의하고, 마지막 
사회 경제  요인은 경제  수입, 의료사고 험 정
도, 의사에 한 사회  인식  태도, 의약분업  
의료공 체계 등 국가의 의료정책으로 정의하 다
(Fig. 1).
2) 종속변수
  문과목을 내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정
신과, 신경과, 피부과, 안과, 이비인후과, 진단방사선
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가정의
학과, 재활의학과, 비뇨기과, 마취과, 임상병리과, 응
의학과, 치료방사선과를 포함한 임상의학 분야와, 
생화학, 생리학, 미생물학, 기생충학, 해부학, 병리
학, 약리학, 방의학, 의용공학, 법의학 등을 포함
한 기 의학 분야로 정의하 다. 
  그리고 문과목을 4가지로 범주화하 다. 첫째, 
한 병원 회의 2001년도 2월 공의 정원 비 1
년차 확보율을 토 로 공의 1년차 확보율이 70% 
이상일 때 인기과로 구분하 고, 70%미만인 경우 
비인기과로 구분하 다. 안과, 성형외과, 피부과, 이
비인후과, 산부인과, 재활의학과, 비뇨기과, 정형외
과, 신경외과, 정신과가 인기과에 포함되었고, 그 외 
과들이 비인기과에 포함되었다. 둘째, 임상의학 분
야는 환자를 치료하는데 직  는 간 으로 
련되는 과목를 포함시켰고, 비임상의학 분야에는 기
의학과 특수 분야를 포함시켰다. 셋째, 수술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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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의 여부에 따라 내과계와 외과계로 나 고, 산
부인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를 외과계로 포
함시켰다. 넷째, 주요 문과목으로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정신과를 포함하고, 그 외에 해당
하는 과목과 구분하 다. 그리고 그 외 언론계, 정치
계, 법조계, 제약회사 등을 포함한 특수 분야를 구분
하 다.
다. 조사도구  분석방법
  의과 학생들의 과 선호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
을 분석하기 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 다. 
설문지는 5개의 항목과 23개의 세부항목으로 구
성하 다. 문과목 선택에 있어서 설문지를 통해 
조사된 16가지 항목들을 3가지의 역 (개인  요
인, 과의 특성, 사회경제  요인)으로 분류하 으며 
역별 수는 Likert 5  척도로 수화 한 것에 
해 평균을 구하 다. 
  사회인구학  특성과 입학동기 특성과 같은 명목
형 변수들에 해서는 t-test를 시행하 고, 나이와 
Likert 5  척도로 표시된 개인  요인, 과의 특성 
그리고 사회경제학  요인에 해서는 χ2 검정을 시
행하 다. 사회인구학  특성, 입학동기 특성, 개인
 요인, 과의 특성, 그리고 사회경제 인 요인들  
문과목 선호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해 로
지스틱 회귀 실시하 다. 통계 분석은 도우즈용 
SAS 8.1 통계 분석 로그램을 이용하 다.
결   과
가. 일반  특성
  체 조사 상자  남학생이 69.0%로 여학생보
다 많았고, 학년별 구성은 각 학년이 비교  고르게 
분포되었으나 본과 4학년이 122명으로 가장 많았다. 
학비 부담자의 월평균 소득은 300～500만원인 경우
한국의학교육 : 제 15 권 제 2 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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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I. The Distribution of Speciality Selection
Variables Number %







































































































가 132명으로 가장 많았다. 
  입학동기 특성  의과 학 진학 동기로는 개인
 흥미와 심 때문이라는 의견이 41.4%로 가장 
높았고, 그 외 의사에 한 동경이나 경제 인 이유
라는 응답도 높았다. 입학 형 방법으로는 의 과
로 입학한 학생이 339명, 복수 공  학사입학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55명으로 각각 86.0%, 14.0%를 차
지하 다 (Table Ⅰ).
나. 선호하는 과의 분포
  내과가 100명 (25.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소아과 35명 (8.9%), 일반외과 24명 (6.1%) 순이었
다. 조사 상  24명 (6.1%)은 재 선호하는 분야
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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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II. Multivariate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that Influence the Selection of Popular Specialties over 
Non-popular Specialties



































































































































* : Amount of work hours, Workload and stress
† : Job security, Opportunities for teaching
‡ : CI, confidence interval
Compared with male (gender), 4th year (year), 5,000,000～(income), married (marital status)
다. 문과목 선호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 
1) 인기과와 비인기 과목의 선택비교 
  인기과와 비인기과의 선호도에 향을 미치는 독
립 변수로는 성별, 성 의 향, 선택한 분야의 특
성, 지던트 수요 등이 유의한 향을 미쳤다.  남
성일수록, 성 이 과 선호도에 향을 더 많이 미친
다고 생각할수록 한 선택한 분야의 근로시간이나 
근무량을 고려할수록 인기과를 선호하 다 반면 
지던트 수요를 고려하는 군에서는 인기과 보다는 
비인기과를 선호하는 양상을 보 다 (Table Ⅲ).
2) 임상과 임상 외 분야의 선택비교 
  임상과와 비임상과를 선택하는 데 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환자와  여부, 근로시간, 근무량, 지
식수 , 경제  수입, 앞으로의 망, 의료공 체계
나 의약분업 등의 정책  요인이었다. 임상과를 선
택한 집단에서는 환자와  여부, 근로시간, 근무
량, 지식수 을 과 선택의 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그리고 경제  수입을 고려할수록 임상과를 택하는 
비율이 비임상과에 비해 2.672배 높았고, 비임상과
를 선택한 집단에서는 앞으로의 망, 의료공 체계
나 의약분업 등의 정책  요인을 요하게 생각하
다 (Table Ⅳ).
한국의학교육 : 제 15 권 제 2 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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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V. Multivariate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that Influence the Selection of Clinical Areas over Basic 
Sciences (Non-Clinical Areas)



































































































































* : Amount of work hours, Workload and stress
† : Job security, Opportunities for teaching
‡ : CI, confidence interval
Compared with male (gender), 4th year (year), 5,000,000～(income), married (marital status)
3) 내과계와 외과계의 선택비교
  내과계와 외과계에 한 선호도에 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에는 성별, 학비부담자의 월소득, 개인
인 요인으로 가치 이나 직업 , 사회  요인으로는 
경제  수입, 의료사고 험 정도가 있다. 이  남
성에 비해 여성이 2.97배나 내과계를 선호하 고, 
학비부담자의 월소득이 500만원 이상일 때에 비해 
100～200만원일 때 내과계 선호도가 5.13배나 되었
다. 가치 이나 직업 , 의료사고 험 정도를 더 많
이 고려할수록 내과계열을 선호하는 경향이 컸다. 
외과계열을 선호하는 집단에서는 경제  수입을 
요시하 다 (Table Ⅴ).
4) 주요과목과 비주요 과목의 선택비교
  주요과목은 여성이 2.507배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 으며, 본과 4학년에 비해 본과 3학년이 2.418배 
주요과목을 선호하 다. 의사에 한 사회  인식이 
비주요과목보다 주요과목을 선호하는데 2.239배 향
을 미쳤다. 비주요과목은 앞으로의 망이나 경제  
수입에 의미를 많이 둘수록 선호하 다 (TableⅥ).
고   찰
가. 연구방법에 한 고찰
  본 연구에서는 의 생의 공선택을 임상의학분
의과 학생의 공과목 선택에 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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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V. Multivariate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that Influence the Selection of Medical Specialties over Surgical 
Specialties



































































































































* : Amount of work hours, Workload and stress
† : Job security, Opportunities for teaching
‡ : CI, confidence interval
Compared with male (gender), 4th year (year), 5,000,000～(income), married (marital status)
야/비임상의학분야, 내과계/외과계, 주요과목/비주요
과목, 인기과/비인기과로 각 분야의 특성에 따라 범
주화 시킨 후, 의과 학생의 진로선택에 향을 주
는 요인은 국내  외국 문헌고찰을 통해 사회인구
학  특성, 입학동기특성, 개인  특성, 과의 특성, 
사회경제  특성을 변수로 측정하여 분석하 다. 따
라서 문과목 선택에 향을 주는 부분의 요인
을 연구에 포함시켜 분석하 다는 에는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각 요인간의 상호연 성을 
분석하지 못한 한계 이 있을 수 있다. 
나. 연구결과에 한 고찰 
  반 인 과선호도는 임상의학이 체의 87.9%
를 차지하 고 기  의학  특수분야는 12.1%로 
낮게 나와 이 분야에 한 의과 학생의 심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임상과목에서는 선호도가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순이었고, 임상병리학과, 병리학, 
흉부외과, 진단방사선과 등은 낮은 선호도를 보
다. 이는 2001년 지던트 1년차 지원율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 박정한 (1999) 등의 연구조사에서 나
온 과선호도와 반 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 으나, 
한가지 특이한 사항으로 본 연구에서는 내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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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VI. Multivariate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that Influence the Selection of Major Specialties over Minor 
Specialties



































































































































* : Amount of work hours, Workload and stress
† : Job security, Opportunities for teaching
‡ : CI, confidence interval
Compared with male (gender), 4th year (year), 5,000,000～(income), married (marital status)
으로 소아과 희망자가 많았는데 이는 의약 분업 후 
개원가능성이 높아져 소아과에 한 심을 반 한
다고 볼 수 있다. 4개 문과목 범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상과 임상 외 분야에 한 선호도는 문
과목의 특성요인에서 환자와의 여부, 선택한 분
야의 특성, 미래의 망, 사회경제 인 요인에서 경
제  수입, 의약분업 등의 국가정책이 의미 있는 
향을 미쳤는데, 이러한 결과는 환자와 직  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경제  수입을 고려할수록 임상을 
택하는 비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상과 일치한다. 
반면에 의약분업, 의료공 체계 등의 국가 정책  
요인과 미래의 망을 고려할수록 비임상분야를 선
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미래의 망 요인
에서는 임상보다는 임상 외 분야를 한 경우 그 향
력을 요하게 평가하 다. 이는 앞에서 의미있는 
요인으로 분석된 경제  요인과 같이 고려해 볼 때, 
기  의학 부분이 미래의 망이 좋다고 생각하지
만 그 노력에 비해 경제 으로 정당한 우가 이루
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 외 임상과 비임상 과목을 선택하는데 
있어 입학 형방법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여러 의과 학에서 기
의학의 활성화를 목 으로 학사편입이나 복수
의과 학생의 공과목 선택에 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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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으로 학생을 선발하거나 의학 문 학원을 도
입하려고 하는 정책에 많은 시사 을  수 있을 것
이다.
  둘째, 내과계와 외과계에 한 선호도 분석 결과, 
사회인구학  특성요인에서 성별, 학비부담자의 월
소득이, 개인  요인에서 가치 이나 직업 이, 사
회경제  요인에서는 경제  수입, 의료사고 험 
정도가 의미있는 요인이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
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내과계를 2.970배 선호
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여성에서 가정생활과 
양육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한 
가치 이나 직업 으로 사회 사나 책임감, 의사라
는 직업에 한 인식이 클수록 내과계를 선호하
다. 한 의료사고의 험을 많이 고려할수록 내과
계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아 의료사고에 의한 손해 
배상 등으로 인한 부담감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외과 지원을 높이기 한 한 방편으로 외과수
술에 해 험부담에 한 인센티 를 주거나 의
료사고에 한 보험제도를 보다 실 인 방향으로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셋째, 주요과목과 비주요과목에 한 선호도를 살
펴보면 사회인구학  요인에서는 성별, 본과 3학년
인 경우, 개인  요인에서는 가치 이나 직업 이, 
과의 특성요인에서 미래 망, 사회경제  요인에서
는 경제  수입, 의사에 한 사회  인식이 향을 
주었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주요과목을 더 선
호하는 결과는 주요과목이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비교  여학생들의 지원이 많은 과목이 포함되
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한 본과 3학년이 본과 
4학년에 비해 주요과목을 선호한 것은 임상실습의 
경험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러나 본 연구가 단면연구이기 때문에 정확한 인과
계는 알 수 없었다. 그 외 개인  요인에서 가치 /
직업 이 높을수록, 의사에 한 사회  인식이나 
신임도를 많이 고려할수록 주요과목을 선호하 다.
  넷째, 인기과와 비인기과의 선호도 결과는 사회인
구학  요인에서는 성별, 학비 부담자의 월소득, 개
인  요인에서는 성 , 과의 특성요인에서는 선택한 
분야의 특성과 지던트 수요 등이 의미있는 향
을 주었다. 성 향을 많이 고려하는 사람일수록 
인기과를 선호했는데, 이는 성 이 높을수록 공의
의 수요가 은 인기과에서의 경쟁에 유리하기 때
문일 것이다. 그리고 근로시간이나 근무량 등 선택
한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경우 인기과를 더욱 선호
하는 경향을 보 다. 
  문과목별 선호도에 향을 주는 요인과 더불어 
주요 요인별로 향을 주는 문과목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성별의 경우 남자는 인기과의 선호도가 높
았고, 여자는 임상, 내과계, 주요과목 등을 더욱 선
호하 다. 둘째, 수입을 요하게 생각할수록 임상
과, 내과계, 주요과목 등에 한 선호도가 높았다. 
셋째, 개인의 특성  가치 이나 직업 을 많이 고
려할수록 내과계와 주요과목의 선호도가 높았다. 넷
째, 과의 특성  문과목의 업무시간이나 업무량, 
스트 스 등을 많이 고려할수록 비인기과보다 인기
과가, 비임상과보다 임상과의 선호도가 높았고, 앞
으로의 망을 많이 고려할수록 비임상과와 주요과
목의 선호도가 높았다. 따라서 성별은 4가지 구분의 
문과목 선택에 모두 향을 주었고, 사회경제  
요인  수입도 3개의 문과목 구분에 유의한 
향을 주어, 의과 학생의 성별과 문과목의 수입
이 문과목 선택에 많은 향을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과목별 공의 수 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
근 정부에서는 비인기과의 공의들에게 월 50만원
의 지원 을 약속하 지만, 근본 인 정책이나 의료
환경의 개선이 없다면 이러한 단기 인 지원만으로 
공의 수 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 기를 기 하
기는 어렵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해서는 임상
의학분야의 의료인력수 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
이 구체 으로 무엇인지를 밝히고, 어떤 요인들이 
가장 요한 향을 미치는 가를 악하고 이에 
한 해결을 통한 합리 인 공의 수 정책이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제언
  의과 학생의 반 인 과선호도 경향을 보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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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학이 87.9%, 기 의학  특수분야는 12.1%
다. 그러나 실제 비임상 분야 지원율은 이보다 훨씬 
은데 비임상분야의 인력확보를 해 임상과 기
의학간의 보수격차를 이고, 기  의학에 한 투
자나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임상과 비임상을 선택하는데 입학 형방법
이 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학사편입이나 문 학
원제를 도입한다 해도 기 의학이나 의학 련 특수
분야를 공할 사람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 하
기는 어려울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복수 공이나 
학사편입제도에 한 반 인 고찰이 필요하고, 기
의학 활성화를 한 다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한 의료사고의 험을 고려할수록 내과계를 선호
하는 것은 의료 사고에 한 보험제도의 확립이 필
요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경제  수입정도가 문과
목 선택에 있어 비주요 과목을 선택하는데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았을 때 좀더 합리 인 수입배
분을 한 의료정책이 수립되어야 문과목별 정
한 의사인력 수 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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